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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. 7. 31.(월)

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
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

2023년 7월 31일자 한국경제 <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… ‘썩는 플라스틱’ 

시장이 썩어갑니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

□ 보도 내용

 ➀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

업계 반발이 커지자 ‘토양 분해’ 기준을 내놓았으며, ‘토양 분해’ 기준은 

국내에 인증 설비가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기준임

 ➁ 환경부 정책 변화로 1년 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가 225곳에서 

166곳으로 26% 급감하여 고사위기에 빠짐

 ➂ 해외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육성 중

□ 설명 내용

 < ➀에 대하여 >

  ○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소재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

12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‘토양 분해’ 

조건을 추가하였고, ‘산업 퇴비화 분해’ 조건은 ‘24년까지 유예 적용 중

     * (종전) 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 58℃(6개월 이내)

       (개정) 현행과 동일 + 토양 분해 조건 28℃(24개월 이내)

  ○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‘토양 분해’ 기준 인증 운영 중으로 

국내에 인증설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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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➁에 대하여 >

  ○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 수는 ’22년 6월 159개

에서 ’23년 5월 167개로 증가함

 < ➂에 대하여 >

  ○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재활용 공정에 혼입 시 재활용 저해 우려가 

있어, EU 등 해외 주요국은 무분별한 이용 확대보다는 명확한 사용 

용도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추세임

  ○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한 분야* 및 지원 방안과 인증 기준에 

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, 재활용 업계, 전문가, 산업부 

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중으로, 연내 개선안 마련 예정임

     * 농업용 멀칭필름, 어구, 어망, 커피 캡슐, 음식물 용기 등 사용 후 자연계

에서 회수되지 않는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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